
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4. 4. 14.(일) 11:00

< 4.15.(월) 조간 >
배포 2024. 4. 12.(금) 

산단 내 12.6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
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
- 산업단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(4.15~5.27)

 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,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

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,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

임대할 수 있게 된다. 이를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

대형 투자 프로젝트들*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

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  *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(9.3조원),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(1.8조원), 
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(1.5조원) 등 총 12.6조원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이러한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산업집적법)」개정안을 4월 

15일(월)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

신․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

수 있도록 하고 있다.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만*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

않았으나,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·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

야적장,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. 아울러, 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국토부)」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

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

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 

  *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하여야 함

  산업부는 입법예고(’24.4.15.~5.27.)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

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고,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

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

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 

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종우 (044-203-4430)

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(044-203-4409)

  



붙임붙임  산업집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

구분 개정 내용 관련 조항

1

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등을 신․증설하려는 기업은 건설

자재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의 목적으로 

해당 산업단지 내 타 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를 임대할 

수 있도록 함

제38조의3제2호

2

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사업자는 

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

받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

※ 「산업입지법(국토부)」 제38조(개발한 토지․시설 등의 처분)
제9항과의 정합성 마련

제38조의3제3호


